
‘해와�같이�찬란하고�달과�같이�아름다운�저�여인은�누구신가? 
별과�같이�반짝이고�저녁노을�위에�계신�저�여인은�누구신가? 
성모여�우릴�위해�빌으소서�성모여�이�노래를�당신께�바칩니다. 
우리를�위해�기도하고�우리를�위해�눈물�흘린… 식은�태양�덥히시고�어둔�달을�밝히시는… 
우리�가정�돌보시고�우리�가족�지키시는… 거센�파도�달래시고�성난�파도�재우시는 
저�여인은�누구신가? 성모여�우릴�위해�빌으소서�성모여�이�노래를�당신께�바칩니다.’

언제부턴가�나의�일상은�스마트폰을�열며�시튼�수녀회의 ‘성모님께�바치는�노래’와�함께�아침을 
연다. 손에�묵주를�들고�아름다운�선율에�이끌려�그�날의�신비를�음송한다. 고요한�아침을�성모님과 
함께하려는�모습은�부족한�나�자신을�열고�그�안에�하느님을�향한�믿음과�성모님을�닮고�싶은 
열망을�채우려는�태도이리라.
 

묵주기도를�시작하게�된�것은�세례�받고�한참�후�호주�이민으로�가족과�합류하고�정착하면서부터이다. 당시�애쉬필드�성당 
첫인상은�우중충한�건물과�차가운�대리석�제대, 높은�천장에�세�면으로�구별된�커다란�내부… 얼마�안�되는�교우�숫자에�비해 
교회�안이�너무�썰렁했지만�처음�뵌�외국�신부님의�정성�어린�한국어�미사는�나를�감동케�하였다. 그리고�만난�지�며칠�안�된 
자매님�손에�이끌려�생소한�성모회에�입단하면서부터�묵주기도법을�터득하게�됐다.

호주인�황�신부님께선�초기�이민�교우들의�아픔을�이해하시며�가정의�화목을�사목�방침으로�하신�것�같다. 각�가정의�어려움을 
파악해�도우려�애쓰시고, 장거리도�개의치�않고�구역별�공동�가정�미사를�집전하셨다. 교우들은�서로�돌아가며�미사�후 
조촐하지만�정성된�음식을�나누고�공소�미사와�같은�마음으로�참여했다. 가정의�축복을�빌어�주시는�신부님을�나는�너무 
좋아했다. 출근�기차�안의�내�묵주기도는�어느새�공경하올�어머니께�드리는�전구�기도가�황�신부님께�하소연하는�푸념의�구슬 
돌리기로�반복적인�손놀림으로�이어졌다. 보이지�않고�들을�수조차�없는�하느님보다�내�곁에서�살펴�주시는�황�신부님이 
친정아버지요, 신부님이요, 애타는�나만의�하느님�아버지로�모셔졌다.
 
저녁에�우리�가족은�초등학생�두�애들과�함께�성가정을�위한�지향과�당시�어려움이었던�가족�상봉의�문제�해결을�간청하는 
기도를�했었다. 석�달간의�묵주기도는�내�생애�처음�시작한�청원�기도의�첫�내디딤이고�입�열림이었다. 꿈과�용기를�가지고�온 
이민�가정은�터널�속�삶으로�달려만�갔다.
 
교회의�성사�생활, 성경�공부, 피정�그리고�세월이라는�선물이�합해져�콩나물시루의�콩이�자라듯�아주�조금씩�신앙인으로 
발돋움했다. 어느�것이�콩이고, 콩나물시루며, 시루�위의�검은�보자기인지�지금도�나는�잘�모르지만�매일�시루�위에�부어�주는 
깨끗한�물이�생명수가�되어�콩을�틔우고�자라서�나에게�영원한�양식이�되도록�노력하고�지속하려는�꿈을�지니고�있다.
 
성령의�초대에 "예"라고�순종하신�최초의�여인, 성�가정을�실천하고�그리스도의�수난과�죽음의�고통을�견뎌내신�어머니, 
그리스도의�부활과�승천을�제자들과�같이�지켜�내시어�천상의�여왕이�되신�성모님을�모시고�묵주�기도를�바치는�아침은�가슴 
가득한�감사함으로�늘�행복하다. 구슬�알알이�박힌�성경�말씀은�정녕�복을�주시는�하느님�은총의�진주�보물이며, 새롭게�밝아 
오는�날에�성령의�인도로�삶의�현장에서�구체적으로�나를�성찰할�수�있도록�만져�주심을�느낀다. 아브라함의�믿음과�야곱의 
용기와�요셉의�지혜를�구하도록�늘�기도하라는�수녀님�가르침을�우리�성모�어머니의�당부�말씀으로�새겨듣고�오늘을 
맞이해야겠다.

성모여, 우리를�위해�빌으소서. 당신께�장미꽃�로사리오를�바칩니다.

성령�기도회(묵상회) 고은강�마리아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김경수�바오로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김영애�젬마,
남귀이�오메르
이성복�요셉

 2018. 8. 26(나해) / 제213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전례성가:  입당: 437      봉헌: 510, 220       성체:  183, 344    파견:  441

화답송:

제 1독서:   여호  24,1-2ㄱ.15-17.18ㄴㄷ     제 2독서:    에페  5,21-32    복음 :  요한   6,60ㄴ-69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요셉�신부),  8756 3331 (김경수�바오로�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필로메나�원장수녀, 김�젬마�수녀, 남�오메르�수녀)  연령회  0408 123 173 (남순현�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 2,155.80

교무금

$21,626.40

기타

-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26/8, 2/9 11구역          ■ 9, 16/9 10구역          ■ 23, 30/9 9구역          ■ 7, 14/10 12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169

사무실�업무시간�안내
수, 목, 금: 09:00 - 15:00 / 18:30 - 20:30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연중�제21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연중�제21주일  (Twenty-first Sunday in Ordinary Time)

Cantabile (깐따빌레) 피정
- 날짜: 8월 25일(토) - 26일(주일)
- 장소: Edmund Rice Retreat and Conference Centre
- 대상: Cantabile 전단원  

예비자 입교 환영식
- 일시: 8월 26일(주일) 교중 미사 중

구역장/반장 교육 및 구역장 회의
- 일시: 8월 26일(주일) 미사 후 12시 20분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부터 미카엘방

남귀이 오메르 수녀님 영명축일 축하식
- 9월 2일(주일) 교중미사 후
- 9월 9일 영명축일을 맞이하시는 남 오메르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성체강복
- 날짜: 9월 6일(목) 저녁 미사 후  

시티 청년 Ad Deum 피정
- 날짜: 9월 8일(토) - 9일(주일)
- 장소: Canisius College
- 문의: 시티 청년회장 노진영 루치아노 0452 665 857

울뜨레아 도보순례
- 날짜: 9월 8일(토)
- 집합장소: St. Marys Cathedral 정문앞, 오전 7시 출발
- 도착지: Mary McKillop 성당, North Sydney, 오전 10시 미사 후 해산 
- 준비물:  묵주, 길잡이
- 문의: 0403 582 822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체모임
- 8월 26일(주일) 카나소공동체
- 8월 27일(월) 교리교사회
- 9월 1일(토) 성모회
- 9월 2일(주일) 전례분과, ME, 연령회
- 9월 8일(토) 꼬미시움, 사회복지, 해외선교, 복사 자모회
- 9월 9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독서단

순교자의 밤 성극 티켓 판매 구입안내
- 성극 티켓은 각 구역장/반장 및 성당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가격: 일반 $5 
             청년, 청소년 $2 (구입처: 토요일 자모회 빵 판매대 또는 사무실)

순교자의 밤 / 본당 친교의 날 주일 미사시간 안내

본당 친교의날 협찬
- 접수처: 본당 사무실 앞, 사무실
- 행사일: 9월 16일(주일)
- 장소: Hume Park, Silverwater (성당 옆)
- 본당 친교의 날 후원으로는 의류나 식료품의 협찬을 받지 않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캠프 "코이노니아" 도우미 모집 
- 도우미 모집 기간: 8월 26일(주일) 까지 
- 캠프 날짜: 2019년 1월 4일 (금) - 6일 (주일) 
- 연락처: (캠프 장) 김종관 스테파노 0413 188 758
                 (중고등부 교감) 이재준 안드레아 0401 584 808

초등부 은총나라 도우미 모집
- 도우미 모집 기간: 9월 1일(토) 까지
- 은총나라 날짜:12월 1일(토)
- 연락처:(은총나라장) 윤주연 마리아 0433 930 906
- 초등부 교감 송민상 프란치스코 0430 003 273

이스트우드 버스 운행 안내
- 이스트우드에서는 오전 8시 30분 과 오전 10시에 성당버스가 이스트우드
   호텔 앞 주차장에서 출발 합니다.
- 9시 미사 후 성당에서 이스트우드 까지 차량(2호차)을 매주 운행 합니다.
   (성당 출발: 오전 10시 20분) 

기념관(식당) 에어컨 설치 견적접수
- 기념관 에어컨 설치 견적 신청을 받습니다. 관심있으신 교우께서는 
   시설분과 김영곤 토마스 0412 199 850 로 연락 주십시요.
- 기간: 8월 31일(금) 까지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9월 2일) 임태혁 다미아노, 한덕수 돈보스코, 조남영 아브라함,
   송창엽 갈디노, 김재홍 베드로 샤넬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대건관�건축�건설업체�선정�공고 

잔치국수
M.E

1. 공사�개요
      시드니대교구�한인천주교회�대건관�건축�공사
      (36- 38 Carnarvon St. Silverwater)
2. 참가�자격�및�제출�서류
   2.1 참가�자격
     호주�건설�면허�소지, 사업자�등록된�건설사
     최근 5년간�건설업�법령에�위반된�사실이�없는�건설사
     종교�또는�상업건물�건축�경험�건설사�우대
   2.2 제출�서류
     회사�소개서        최근 5년간�건설�공사�실적
3. 일정
     서류�등록마감 : 2018년 8월 31일 (금) 18:00 
                                    시드니대교구�한인�천주교회
     접수방법 : 직접�방문�제출�또는�우편접수 (건축위원회)
                           주소 :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4. 유의�사항
     상기�제출서류는�참가�자격�사전심사를�위한�서류임
     상기�서류합격자에�한하여�개별�통보후�설명회를�개최할�예정임
     건설업체는�마감일�내에�소정의�적격심사서류�일체를�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아니한�서류는�인정하지�않으며, 제출한 
       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적격심사서류를�허위로�제출하였음이�확인�될�경우는�무효로�함   
     상기와�관련한�제반사항은�성당�이메일 (info@sydneykcc.org)로 
        문의

8월의 묵상

연중 제21주일 화답송 (가)

 

연중 제21주일 화답송 (나)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23
9월 15일 토요 특전미사 9월 16일 (본당의 날)

오후 4시 (초, 중고등부) 오전 10시
오후 6시 (청년) 오후 5시 (영어)

$2.00$2.00
청소년용



양반�집안의�딸로�태어났으나�어릴�때부터�비상한�재주를 
보여�이를�걱정한�부모가�아들있는�홀아비�홍지영(洪芝
榮)에게�시집보냈다. 
결혼하여�딸을�낳고�가정생활에�충실한�듯했으나, 1786
년�이단원 (李端源)이�예산에�내려와�천주교를�전하자 
이에�입교했다. 주변의�많은�친지들에게�전교하는�등 
활발하게�활동했으나, 1791년�신해박해�당시�투옥되어 
고난을�겪었다. 이후�신앙문제로�남편과�헤어져�시어머니
·아들·딸과�함께�서울로�거처를�옮겼다. 

1794년�말�주문모�야고보�신부가�조선에�입국하자, 그녀는�주�야고보�신부에게 
세례를�받고, 그를�도와�활동하였으며, 경제적인�뒷받침이�되어�주었다. 이때�주 
신부는�강�골룸바의�인품을�알아�여회장으로�임명하여�신자들을�돌보도록 
하였다.
1795년�을묘박해가�일어나자, 여성이�주인으로�있는�양반�집은�관헌이�들어가 
수색할�수�없다는�조선�사회의�풍습을�이용하여�강�골룸바는�자신의�집을�주 
야고보�신부의�피신처로�내놓았다.  이후�그녀는�주�야고보�신부의�안전을�위해 
자주�이사를�하였으며, 그때마다�그�집은�신자들의�집회�장소로�이용되었다. 
윤점혜�아가타가�동정녀�공동체를�이끌어�나간�곳도�강�골룸바의�집이었다.
강�골룸바는�지식과�재치를�겸비하여�여러�사람들을�권유하여�입교시킬�수 
있었는데, 그들�가운데에는�지체�높은�양반�부녀자들도�있었고, 과부, 머슴, 
하녀도�있었다. 왕실�친척인�송�마리아와�며느리�신�마리아가�주�야고보 
신부에게�세례를�받게�된�것도�강�골룸바�덕택이었다. 그러므로�신자들은 
한결같이 “골룸바는�슬기롭게�모든�일을�권고하였으며, 열심인�남자�교우들도 
기꺼이�그의�교화를�받았다. 그것은�마치�망치로�종을�치면�소리가�따르는�것과 
같았다.”고�말하였다.
1801년의�신유박해가�일어나자, 강�골룸바는�그동안의�활동들�때문에�곧바로 
관청에�고발되었고, 4월 6일(음력 2월 24일) 집�안에�함께�있던�사람들과�같이 
체포되어�포도청으로�끌려갔다. 그�와중에서도�그녀는�주문모�야고보�신부가 
안전하게�피신할�수�있도록�도와주는�일을�잊지�않았다.
박해자들은, 강�골룸바에게서�주�야고보�신부의�행방을�알아내려고�여섯�차례나 
혹독한�형벌을�가하였으나�그녀의�굳은�신앙심은�형리들조차 “이�여인은 
사람이�아니라�신이다.”라고�감탄할�정도였다. 
3개월�동안�옥에�갇혀�있으면서도�강�골룸바는�신심�공부를�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함께�갇혀�있는�동료들을�권면하면서�순교의�길로�나아갔다. 그런 
다음�사형�판결을�받고,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동료들과�함께�서소문 
밖으로�끌려�나가�참수형으로�순교하였으니, 이때�그녀의�나이는 40세였다.
형조에서는�사형�선고를�내리면서�이렇게�죄목을�붙였다. “강완숙은�천주교에 
깊이�빠져�이를�널리�전파하였고, 6년�동안�주문모를�숨겨�주면서�남녀와 
신분을�가리지�않고�불러들여�천주교에�물들게�하였다.” 이에�대해�강완숙 
골룸바는�다음과�같이�최후�진술을�하였다.
“이미�천주교를�배웠고�스스로 ‘죽으면�즐거운�세상(곧�천당)으로�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비록�형벌을�받아�죽을지라도, 신앙의�가르침을�믿는 
마음을�고칠�생각이�조금도�없습니다.”

연중�제21주일 연중�제21주일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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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워터★★★

텔스트라 캠시점
215 Beamish St, Campsie
TEL: 02 9784 9888 / 0403 278 022 

텔스트라 리드콤점
Level 1, 92 Parramatta Rd, Lidcombe
TEL: 02 9737 0007 / 0403 278 022

IT’S HOW
WE CONNECT

국내/해외 전문

연중�제 19 주일(8월)   / 요한 6, 41 - 51
질문

“저�사람은�요셉의�아들�예수가�아닌가?”(42)
▶ 선입견이나�편견으로�사람을�판단하여�실수한�경험이�있습니까? 

“너희끼리�수군거리지�마라.” (43)
▶ 뒤에서�수군거리며�정확하지�않은�소문을�퍼트림으로써�어려움을
     겪었던�경험이�있습니까?

“나를�보내신�아버지께서�이끌어�주지�않으시면�아무도�나에게�올�수 
없다.”(44)
▶ 내�인생에서�나를�이끌어주신�하느님의�손길을�느낀�때는
     언제입니까?
▶오늘의�내가�있기까지�이끌어주고�보살펴준�고마운�분은
     누구입니까? 

“나는�생명의�빵이다.” (48)
▶예수님의�방식으로 “나는 (    )입니다.”하고�소개한다면 (     )안에 
넣고�싶은�말은�무엇입니까?

※그�외�성경구절
위�성경구절�외에�내�마음에�다가온�성경�구절이�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혹은�느낌은�무엇입니까?)

8월�활동토의 (예문)
※ 새�세례자�돌보기
오늘은�지난�달에�이어�최근 3년�안에�세례를�받은�사람들을�돌보는 
일에�대하여�토의합니다. 여러�가지�경로를�통해�알게�된�우리�반의 
새�신자는 0명입니다. 이들을�방문하여�따뜻이�인사하고 
소공동체에�초대하면�좋겠습니다. 특별히�이번 9월�본당의�날에 
순교자�성극에�초대하는�것도�잊지�않고�전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누가�누구를�방문하시겠습니까? 
방문하지�않는�사람은�새�신자를�방문하는�반원과�새�교우를�위한 
지향을�두고�묵주기도를�바치시는�것은�어떻습니까? 

Cafe Carnarvon

Carnarvon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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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카페 카나본

카페 & 레스토랑
Open 7 days

Mon - Fri 6am - 2pm, 5pm - 9pm
Weekends 8am - 2pm, 5pm - 9pm

52 Carnarvon St, Silverwater

WWW.FACEBOOK.COM/LEGENDIELTS
0475 071 111  최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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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미니 포크레인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 가능

Footing / Trench /Auger / Post hole / Hammer
평탄작업 / Glass & Stumps 제거 / Tree Planting

0413 389 357

부킹: 9am - 7pm, 7 days
02 - 9157 2121
0452-347-365
0412-553-891

웨스트라이드
바이오포톤

PDP 생육광선
돔 

사우나 $35 0433 085 653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 성모�마리아의�승천을�기념하는�성모 
승천�대축일�미사가�거행되었다. 교회의�의무�대축일인�이�날�많은 

교우들이�영혼과�육신이�함께, 승천하신�성모�마리아를�기리고 
기념하였다. 

차량 봉사자 야유회

8월 19일(주일) Hume Park에서�본당�신자들의�교통편�제공�과 
차량관리를�맡고�있는�차량봉사자들의�야유회가�있었다.

순교복자�강완숙�골룸바

사진: 이형우  스테파노  

Next step towards sainthood

Australia is one step closer to getting its next saint with the 
Vatican advancing the cause for the beatification of Sydney 
woman Eileen O’Connor by awarding her the title Servant of God.

The announcement comes six months after Archbishop Anthony 
Fisher OP appointed Rome-based priest Father Anthony Robbie 
as postulator for her cause  ‒ the person who guides the cause for 
beatification or canonisation through the Church’s rigorous 
processes for recognising a person as a saint.

“Eileen’s was a life of immense suffering and judged by today’s 
standards many would have viewed it as lacking in dignity, value 
or hope,” said Archbishop Fisher.

“That she is on her way to possibly being our next saint shows 
even a short life, marked by incredible suffering, can be an 
inspiration to all and reminds us of the dignity of every human 
life.”

Former congregational leader and Eileen O’Connor Project 
Leader, Sr Margaret Mary Birgan oln, described the news as “
simply wonderful” and the new Servant of God as a “very human, 
beautiful soul”.

Fr Robbie said the Vatican green light means the task of formally 
presenting the co-founder of Our Lady’s Nurses for the Poor to 
the world as an outstanding Australian example of holiness and 
charity can now begin.

“With every passing year since her death a century ago, Eileen 
O’Connor has grown in the love and devotion of the people of 
Sydney and of all Australia,” he said.

For Eileen to be beatified, a miracle would have to be rigorously 
investigated and scientifically approved by Vatican experts.

Such miracles are usually medical cures of terminal illnesses 
which are scientifically inexplicable in the eyes of experts.

The full article can be read on catholicweekly.com.au website.

Catholic Weekl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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